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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1. 

연구의 필요성1.1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등 해, , 

운 및 해운관련 사업을 통한 해양력이 국가 및 국민경제 발

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해양력을 이끄는 국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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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중 한 분야인 해운분야의 해기사 인력양성은 글로벌 

경쟁 체제 구축방안의 중요한 요소이다 예측할 (Jang, 2006). 

수 없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해상에서의 적절한 업무추진

을 위하여 해기교육은 선박운항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조직적인 단체생활에 필요한 태도 체력 적응력, , 

과 윤리의식 등 여러 역량과 소양을 요구한다(Kim et al., 

따라서 국가에서는 해사대학 학생들을 국가적인 차원2012). 

에서 보호 육성하여 전문 해운인력으로 키워가고 있으며, ,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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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해사대학 학생은 졸업 후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이끌 중요한 전문인력이므로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론과 실, 

습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생활을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 

집을 위해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준은 다른 . 

대학생들보다 낮았으며 건강증진행위 하부 영역은 대인관계 영적성장 스트레스관리 영양습관 신체활동 건강책임감 순으로 낮아졌고, , , , , , ,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수업참여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순인 것으로 확인, , , 

되었다 해사대학 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학 . 

때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핵심용어 : 건강증진 해사대학 수업참여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 , , , 

Abstract : Since students of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s will become professional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after graduation, they are required to successfully complete school life includ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curriculum with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students of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 in order to collect basic data through a survey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students 

of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s was less frequent than by other college students, and the level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sub-domains were 

lower in order of interpersonal relations, spiritual growth, stress management, nutrition,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responsibility.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 were learner participation, health promotio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ifferenti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to apply it systematically from the 

time of admission to improve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students of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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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학생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해운산업 관

련 기관에서 해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해사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주로 선박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년여의 승선 실습과정이 포함된1

다 해사대학 학생의 승선실습 교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나 유사한 환경인 함정 근무와 관, 

련하여 협소한 폐쇄 공간 내에서의 공동생활 출항 중 불규, 

칙한 교대근무 전문적인 의료인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함정 , 

내 인력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정 근무 여군의 경우 개월 미만(Jeong et al., 2007). 12

의 여군이 기존에 생활해 본적이 없는 함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의료자원과 의료접근성 

제한이라는 원인들로 인해 개월 이상 근무한 여군보다 많12

은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증진에 대한 행위의 실천도 저하하

였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해사(Kim et al., 2017). 

대학 학생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박이라는 제한

된 폐쇄공간 안에서 적응과 학습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대학생에 비해 건강증진과 관련된 여러 위험요

인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전공. 

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건강 및 신체건강수준이 학업에서의 중도탈락과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사대학 학(Kang, 2010) 

생들의 건강증진행위 향상은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수준 향

상 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중도탈락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대학생과 다른 특수한 환경에 있는 해사대학 

학생이 건강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건

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단계로 이 시기

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고히 하느

냐에 따라 이후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Yang and 

실제 대학생의 건강증진 행위는 직접적으로 학Moon, 2013). 

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체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 

높게 수행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수록 신체적 정서적, , 

학문적 사회적 측면의 모든 학교생활에서 높은 점수를 나, 

타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사대학 학(Kim and Kang, 2013). 

생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되는 전문인력의 중도탈

락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도 큰 손실이므로 해사대

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향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 대학생들의 건강행위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생활이

나 시간 관리가 어렵고 수면 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

상생활이 흐트러지며 학업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 

해 자아존중감의 결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결여는 열등의식이나 우울감(Lee et al., 2017). 

의 증가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켜 음주나 , 

흡연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Park 

자아존중감은 건강증진행위의 주요 영향요and Kim, 2018). 

인임을 보고되고 있으므로 자아존중감(Bak and Kang, 2012) 

의 증가 및 유지는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는데 중

요한 부분이다.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함

께 고려되어지고 있다 강한 자기효능감은 우리가 추구하고 . 

선택한 행동에 대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켜 개인

의 성취와 안녕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Bandura, 1993). 

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았으며(Bae et al., 2015; 

이는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행Ryu and Park, 2017), 

위 조절력의 증진을 통해 성취를 향상시켜 주는 결과로써 

해석된다 따라서 해사대학 학생들의 자기효능감(Han, 2005). 

이 실제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부분은 해

사대학 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향상에 대한 전략을 설계하

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 지지 , 

등과 같은 가족기능과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yu 

특히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에 대한 and Park, 2017), 

인식을 높이고 실제 건강증진 생활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대학(Park and Kim, 2016). 

생의 건강증진행위 향상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지지가 요구

되며 해사대학 학생은 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가, , 

족으로부터의 지지와 함께 학습과 생활의 과정에서 많은 시

간을 보내는 동료 선후배 등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건강, 

증진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노력 뿐 아니라 학습

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Shin, 2002). 

러한 참여는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요소를 포함한 능동적 , , 

자발적인 학습자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학습참여는 대학생의 인지적 기술 비판(Cha et al., 2010) , 

적 사고력 협동 등과 같은 핵심역량 향상에도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수업참여(Barkley, 2010). 

는 학업성취의 신장으로 이어져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

응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해사대학 학생들에게도 (Seo, 2008) 

수업참여의 정도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으로써

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자아존

중감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학습자로써의 수, , 

업참여가 건강증진행위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차 해운 전문 인력으로써 .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적자원인 해사대학 학생들이 건강하



게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증진행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또. 

한 해사대학 학생과 같이 학습과 생활환경에 특수성을 가진 

사관생도들의 건강증진행위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도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1.2 

본 연구는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건, , 

강증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학습자 수업참여 간의 관, , 

련성을 파악하고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자기효능, , 

감 사회적 지지 학습자 수업참여 정도를 파악한다, ,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학습자 수업참여의 , ,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자기효능, , 

감 사회적 지지 학습자 수업참여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 

4)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2. 

연구설계2.1 

본 연구는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건, , 

강증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학습자 수업참여 정도, 

를 파악하고 해사대학 학생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2.2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해양대학의 M

해사대학 학생으로 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중 정확히 167 . 

학년을 밝힌 명 중 남학생이 명165 131 (79.4 여학생이 명%) 34

(20.6 이였고 학년별로 학년이 명%) , 1 89 (53.9 로 가장 많았다%)

(Table 1).

자료수집방법2.3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해사대학 학생들에게 년 2017

월 첫째 주 동안 심리학 수업을 통해 건강증진행위 자아12 , 

존중감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학습자 수업, , 

참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 연구 내용과 목적 익명성 보장에 대, 

한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필요시 언제라도 . 

연구참여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중도철회로 인한 ,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설. 

명문을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참여 대상자에게 연구팀. 

의 연락처와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Freshman
n (%)

Sophomore 
n (%)

Junior
n (%)

Senior
n (%)

Total
n (%)

Gender

Male
62 37 27 5 131

(69.7) (90.2) (96.4) (71.4) (79.4)

Female
27 4 1 2 34

(30.3) (9.8) (3.6) (28.6) (20.6)

Total
89 41 28 7 165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1. Gender characteristics by grade of participants (N=165)

연구도구2.4 

1) 건강증진행위

가 개발하고 Walker and Hill-Polerecky(1996) Choo and Kang

이 한국어로 번안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건(2015)

강증진생활양식(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II, HPLP II)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문항의 점 척도 전혀 하지 않음 52 Likert 4 ( 1

점 가끔 한다 점 자주 한다 점 항상 한다 점 로 건강책, 2 , 3 , 4 ) , 

임감 문항 신체활동 문항 영양습관 문항 영적성장(9 ), (8 ), (9 ), (9

문항 대인관계 문항 스트레스 관리 문항 등 총 개 하), (9 ), (8 ) 6

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점이며 점. 52-208 , 

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는 였고 개 하. Cronbach's alpha .94 (6

위영역의 신뢰도는 의 연구에서.79~.87), Choo and Kang(2015)

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91 , .952 .

자아존중감2) 

가 개발하고 이 한국어로 번안한 Rosenberg(1965) , Jeon(1974)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Rosenberg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아존중Self-Esteem Scale, RSES) . 

감을 단일차원으로 개념화 하여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측정도구로 총 문항의 , 10 Likert 

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다 점 그렇다 4 ( 1 , 2 , 3

점 매우 그렇다 점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 4 ) .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10-40 , 

다( 역환산문항 번 한국어판 도구: 3, 5, 8, 9, 10 ). (Jeon, 1974)

의 신뢰도 는 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Cronbach's alpha .85 , .802

었다.



3)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Park(1995) . 

도구는 총 문항의 점 척도 전혀 자신이 없다 점12 Likert 10 ( 1 , 

완전 자신이 있다 점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0 ) ,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자기효능감이 높음12-120

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는 이. Cronbach’s alpha .86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 .901 .

4) 사회적 지지

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Zimet et al.(1988) (The 

를 Multidimensional Scal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번안하고 표Shin and Lee(1999)

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문항의 . 12

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다 점 그Likert 5 ( 1 , 2 , 

저 그렇다 점 대체로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 로 가족3 , 4 , 5 ) , 

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의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 3

다 점수의 범위는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 12-60 , 

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 신뢰. Shin and Lee(1999)

도 는 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Cronbach’s alpha .89 , .916 .

5) 학습자 수업참여(Learner participation)

이 개발한 학습자의 수업참여 측정도구를 Cha et al.(2010)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문항의 점 척. 16 Likert 5

도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다 점 그저 그렇다 ( 1 , 2 , 3

점 대체로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 로 수업준비하기, 4 , 5 ) , , 

수업활동하기 의사표현하기 수업확장하기 수업 열정 등의 , , , 

총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5 .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16-80

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는 전. Cronbach’s alpha

체 수업준비하기 수업활동하기 의사표현하기 .91( .90, .78, 

수업확장하기 수업열정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 .80, .74) , 

이었다.924 .  

자료분석방법2.5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SPSS 24.0 Win Program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 . , ,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학습자 수업참여 정도는 빈도, ,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 .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s 

로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학습자 수업참여test , , , 

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계수는 으로 Pearson’s correlation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을 이용하여 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계수를 산출. Cronbach’s alpha 

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특성3.1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건강증

진행위 특성은 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명 가Table 2 . 167

운데 남학생이 를 차지하였으며 기관학과가 79.6% 30.1 항%, 

해학과가 21.7 항정학과와 국제학과가 각각 %, 13.3 순이었% 

으며 학년이 , 1 53.9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부분% . 

(91.6 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입원경험이 있%) , 

는 학생은 4.8 에 지나지 않았다% .

Characteristics Category

Health Promotion Behavior

n (%) M±SD
t or F 

(p)

Gender Male 133(79.6) 2.38±0.50 0.93

Female 34(20.4) 2.30±0.37 (.355)

Department Marine Engineering 50(30.1) 2.37±0.46 2.31

Navigation Science 36(21.7) 2.32±0.37 (.036)

NIS 22(13.3) 2.64±0.71

IMTS 22(13.3) 2.27±0.44

MECG 21(12.7) 2.20±0.31

Marine Mechatronics 10(6.0) 2.54±0.53

Naval Officer Science 5(3.0) 2.19±0.37

School year Freshmen 89(53.9) 2.33±0.47 2.43

Sophomore 41(24.8) 2.32±0.43 (.067)

Junior 28(17.0) 2.59±0.54

Senior  7(4.2) 2.29±0.49

Cohabitation Dormitory 153(91.6) 2.36±0.46 0.67

Alone 8(4.8) 2.58±0.47 (.201)

Parents 6(3.6) 2.14±0.31

Admission Have 8(4.8) 2.69±0.44 2.07

experience Have not 159(95.2) 2.34±0.45 (.040)

MECG: Marine Engineering & Coast Guard; IMTS: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 NIS: Navigation Information System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 동거형태(t=0.93, p=.355), (F=2.43, p=.067), (F=0.67, p=.201)

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과 와 입(F=2.31, p=.036)

원여부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7, p=.040) .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3.2 , , 

지지 및 학습자 수업참여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자기효능, , 

감 사회적 지지 학습자 수업참여는 과 같다 건강증, , Table 3 . 

진행위는 평균 점을 나타내었으며 하위영역의 평균은 2.36 , 

대인관계 영적성장 스트레스관리 영양습관(2.70), (2.59), (2.52), 

신체활동 건강책임감 순이었다(2.51), (2.30), (1.85) .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사회적 3.3 , , 

지지 및 학습자 수업참여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자아존중감 건강(r=.45, p<.001), 

증진효능감 사회적 지지 학습자(r=.57, p<.001), (r=.42, p<.001), 

수업참여 과 보통 이상의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r=.60, p<.001)

내었다 또한 건강증진행위 내 하위영역 모두 서로 양적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그 가운데 건강증진행위와 가장 강, 

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요소는 영적 성장(r=.85, p<.001), 

스트레스관리 건강책임감 대인(r=.85, p<.001), (r=.81, p<.001), 

관계 영양습관 신체활동(r=.80, p<.001), (r=.78, p<.001), (r=.77, 

순이었다p<.001) (Table 4).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4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와 같다Table 5 . 

회귀분석을 위해 오차의 자기 상관성 검증에서 Dubin-Watson 

통계량은 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54~2.02 ,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도 으로 기준인 에 못 미치는 [VIF]) 1.08~1.43 10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 

충족되었다.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학습자의 수업참여였으며 최종 모형에서 건강증진행, 

위에 학습자의 수업참여 건강증진 자기효능( =.40, p<.001), β

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30, p<.001), ( =.16, p<.001), (β β β

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13, p<.001)

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 

위의 약 52 를 설명하고 있었다% (F=4.11, p=.044). 

반면 건강증진행위의 세부요소인 건강책임감 신체활동, , , 

영양 스트레스관리 영적성장 대인관계에서는 각기 다른 , , ,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건강책임감에는 학습자의 수업참여 와 건강( =.43, p<.001)β

증진 자기효능감 이 유의한 요인으로 약 ( =.23, p<.001) 26β 를%  

설명하였으며 신체활동에는 건강증진 자기(F=36.93, p<.001), 

효능감 과 자아존중감 학습자의 ( =.22, p=.008) ( =.18, p.=027), β β

수업참여 이 유의한 요인으로 약 ( =.17, p=.033) 17β 를 설명%

하였으며 영양은 학습자의 수업참여(F=12.44, p<.001), (( =.42, β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자기효능감p<.001), ( =.25, p<.001), (β β

가 유의한 요인으로 약 =.25, p<.001) 37 를 설명하였다%

(F=48.05, p<.001). 

영적 성장은 학습자의 수업참여 자아존중( =.42, p<.001), β

감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이 유의( =.25 p<.001), ( =.25, p<.001)β β

한 요인으로 약 48 를 설명하였으며 대인% (F=52.06, p<.001), 

관계는 사회적 지지 학습자의 수업참여( =.48, p<.001), (β β

Variables M±SD Min Max Range

Health promotion behavior 
(HPB)

2.36±0.46 1.58 4.00 1-4

Health responsibility (HR) 1.85±0.66 1.00 4.00 1-4

Physical activity (PA) 2.30±0.62 1.00 4.00 1-4

Nutrition (Nu) 2.51±0.59 1.22 4.00 1-4

Spiritual growth (SG) 2.59±0.59 1.44 4.00 1-4

Interpersonal relations (IR) 2.70±0.53 1.11 4.00 1-4

Stress management (SM) 2.52±0.53 1.50 4.00 1-4

Self esteem (SE) 3.02±0.41 2.20 4.00 1-4

Health promotion self 
efficacy (HPSE)

7.07±1.51 3.42 10.00 1-10

Social support (SS) 4.18±0.53 2.92 5.00 1-5

Learner participation (LP) 3.23±0.66 1.38 5.00 1-5

Table 3.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steem, health promotion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learner participation of 

participants 

HPB HR PA Nu SG IR SM SE HP
SE SS LP

HPB 1　

HR .81*** 1　

PA .77*** .49*** 1

Nu .78*** .61*** .53*** 1

SG .85*** .64*** .52*** .54*** 1

IR .80*** .57*** .47*** .58*** .66*** 1

SM .85*** .54*** .68*** .62*** .72*** .61*** 1

SE .45*** .23*** .32*** .30*** .49*** .39*** .54*** 1

HP
SE

.57*** .39*** .36*** .53*** .50*** .46*** .54*** .40*** 1

SS .42*** .25*** .23*** .35*** .30*** .62*** .36*** .35*** .43*** 1

LP .60*** .52*** .31*** .49*** .59*** .49*** .45*** .32*** .38*** .28***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이 유의한 =.31, p<.001), ( =.13, p<.001)β

영향으로 약 50 를 설명하였고 스트레스관% (F=55.55, p<.001), 

리는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34, p<.001), ( =.32, β β

학습자의 수업참여 이 유의한 영향으p<.001), ( =.23, p<.001)β

로 약 46 를 설명하였다% (F=46.10, p<.001). 

논 의4. 

본 연구는 해사대학 학생의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자기효, 

능감 사회적 지지 및 학습자 수업참여 정도가 건강증진행, 

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해사대학 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 평균은 점으로 다른 2.36

일반대학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Kwon et al., 2012)

서의 평균 점과 여학생과 남학생을 모두 포함한 연구2.52

에서의 평균 점보다 낮은 점수이며(Kim, 2006) 2.56 , 중년여성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평균 점 보다도 낮2.46 (Park, 2002)

은 점수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초기 성인기의 대상자. 

들로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

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어 중년의 대상자보다는 건강증

진행위 평균이 더 낮았을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은 건강증진생활양식의 이행에 있어Ryu et al.(2001)

서 여자 대학생보다는 남자 대학생이 학년에 있어서는 학년

이 올라갈수록 더욱 유의하게 이행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 

구는 여학생의 숫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

에 성별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절반 

이상의 학생이 학년임에 반하여 의 연구에1 Kwon et al.(2012)

서는 학년 학생이 1 20 이하였으며 의 연구에서% , Kim(2006)

는 학년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3~4

저학년 학생의 높은 비율이 건강증진행위의 낮은 평균점수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한 건강증. 

진행위 점수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해사대학의 특성상 체, 

육활동 등을 장려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하는 학내 분위

기를 감안한다면 저학년때부터 건강증진행위 수행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

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증진행위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영적성장, , 

스트레스관리 영양습관 신체활동 건강책임감 순으로 나타, , , 

났다 대인관계와 영적성장 영역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 

부분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Ryu et al., 2001; Kim, 

결과와 일치하나 나 와 같은 2006; Kwon et al., 2012) , GOP GP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육군병사에서 영적 성장 대인관계 , 

영역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던 결과(Lee and Park, 2012)

와는 차이가 있다 육군병사의 경우 군에서 가족과 떨어진 . 

병사들이 종교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를 확립함이 영

Varia
ble

Predictors
Mode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p β t p β t p β t p

HPB

LP .60 9.47 <.001 .45 7.37 <.001 .41 6.81 <.001 .40 6.64 <.001

HPSE .40 6.60 <.001 .34 5.42 <.001 .30 4.59 <.001

SE .19 3.07  .002 .16 2.67 .008

SS .13 2.03 .044

F (p) 89.71 (<.001) 43.58 (<.001) 9.44 (.002) 4.11 (.044)

R2 .35 .49 .52 .53

Adjusted 
R2 .35 .48 .51 .52

Durbin-
Watson

1.612 VIF 1.16~1.43

HR

LP .52 7.73 <.001 .43 6.15 <.001

HPSE .23 3.25 .001

F (p) 59.79 (<.001) 36.93 (<.001)

R2 .27 .31

Adjusted 
R2 .26 .30

Durbin-
Watson

1.55 VIF 1.16

PA

HPSE .40 4.90 <.001 .27 3.50 .001 .22 2.71 .008

SE .21 2.67 .008 .18 2.23 .027
LP .17 2.15 .033

F (p) 23.97(<.001) 15.99(<.001) 12.44 (<.001)

R2 .13 .17 .19

Adjusted 
R2 .12 .16 .17

Durbin-
Watson

1.99 VIF 1.20~1.32

Nu

HPSE .53 7.82 <.001 .40 5.95 <.001

LP .34 5.05 .001

F (p) 61.12(<.001) 48.05(<.001)

R2 .28 .38

Adjusted 
R2 .27 .37

Durbin-
Watson

2.02 VIF 1.16

SG

LP .59 9.33 <.001 .48 7.84 <.001 .42 6.74 <.001

SE .33 5.36 <.001 .25 4.05 <.001

HPSE .25 3.82 <.001

F (p) 87.03(<.001) 65.31(<.001) 52.06 (<.001)

R2 .35 .45 .49

Adjusted 
R2 .34 .44 .48

Durbin-
Watson

1.89 VIF 1.12~1.30

IR

SS .62 10.13 <.001 .53 9.07 <.001 .48 7.74 <.001

LP .34 5.90 <.001 .31 5.09 <.001

HPSE .13 2.09 <.001

F (p) 102.70(<.001) 79.48(<.001) 55.55 (<.001)

R2 .39 .50 .51

Adjusted 
R2 .38 .49 .50

Durbin-
Watson

1.66 VIF 1.08~1.35

SM

SE .54 8.26 <.001 .39 5.93 <.001 .34 5.32 <.001

HPSE .38 5.86 <.001 .32 4.79 <.001

LP .23 3.62 <.001

F (p) 68.29(<.001) 58.29(<.001) 46.10(<.001)

R2 .29 .42 .46

Adjusted 
R2 .29 .41 .45

Durbin-
Watson

1.70 VIF 1.19~1.30

Table 5.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Lee and Park, 2012). 

본 연구의 해사대학 학생의 경우 주로 학년의 비중이 높았1

기 때문에 일반대학생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학생들, 

이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승선실습 등으로 고립된 생

활을 하게 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고학년의 학생에서는 영

적 성장 영역에서의 이행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진다. 

본 연구의 해사대학 학생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영역 중 건

강책임감 신체활동 영양습관 순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 , 

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 Ryu et al.(2001)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습관 연구에서는 건강책, , , Kim(2006) 

임 신체활동 영양습관 연구에서는 건강책, , , Kwon et al.(2012) 

임 영양습관 신체활동 순이었으며 육군병사를 대상으로 , , , 

한 연구 에서는 이병의 경우 건강책임 스(Lee and Park, 2012) , 

트레스 관리 영양습관인 반면 병장에서는 건강책임 신체활, , 

동 영양습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의 경우 새로운 환경, . 

에 대한 적응 및 대처에서의 어려움이 스트레스관리에서 낮

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 거의 동일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현재 대부분의 대상자가 건강한 상태로 신. 

체활동 영양습관에서 낮은 수행정도를 보이나 앞으로의 건, 

강유지 및 실천을 위하여 건강책임감을 비롯한 신체활동, 

영양습관에서의 향상이 요구되어진다 은 . Kwon et al.(2012)

건강교육을 통하여 유의하게 건강책임 영양에서 유의한 향, 

상이 있었으며 신체활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상자의 성별, 

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해사대학 학생들의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수업참여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자아, , 

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수, . 

업참여는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책임에도 가장 큰 영향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 

수업에 적극적인 자세 및 성실한 참여 수업에의 확장이 건, 

강행위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건

강증진행위를 실천함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행. 

위의 증가를 위해서는 수업참여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더욱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증진 자기효능감은 건강책임감 영역 이외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던 신체활동과 영양습관 영역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의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성취 경험 대리 경, 

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상태의 완화 등, , (Bandura, 1977) 

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 

강하다고 본인의 능력보다 확신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교육

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으며 대학생으로써(Kwon et al., 2012) 

의 급작스러운 사회관계의 변화가 자기효능감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실제적인 행위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해사대학에서(Kim et al, 2008). 

는 이에 대한 학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향상과 관련하여 소규모 그룹의 형태로 성취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목표를 세분화하여 계속적이고 규칙적인 경험

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볼 수 있겠다. 

자아존중감은 특히 스트레스관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의 경우 스. 

트레스 요인 가운데 장래문제와 학업문제가 높은 것으로 파

악되었는데 해사대학 학생의 특수한 환경을 (Bae et al., 2015) 

고려하여 해사대학 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기존

의 대처 방법 및 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고

려된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관리를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자아존중감은 대학생들에게 있. 

어서 성적이 낮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학교생활, , 

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전공분야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할수록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i and Cho, 2014). 

따라서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학업 교우관계 학교생활 , , 

및 전공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학교생

활 및 장래 취업과 관련하여 자긍심 및 자신감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교과외 활동 등에 참여시킬 수 있겠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

쳤으며 하위 영역에서도 대인관계 영역에서만 영향을 미친 ,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일반 대학생에서 사회적 지지는 .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주요한 예측변수이며 사회적 지지를 , 

통해 심리적인 긍정과 함께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운동지속의사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사대(Park and Kim, 2016). 

학 학생의 경우 대부분 기숙사에서 생활함으로 인하여 직접

적인 가족지지보다는 동료나 선후배 교수로부터 받는 지지, 

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사대학 학생들의 . 

특수성을 이해하고 교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결론 및 제언5. 

본 연구는 해사대학 학생의 자아존중감 건강증진 자기효, 

능감 사회적 지지 학습자 수업참여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 ,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 

구결과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정도는 평균 점 만2.36 (

점 점 이었으며 하부영역으로는 대인관계 영적 성장 스트4 ) , , , 

레스관리 영양습관 신체활동 건강책임감 순으로 높은 점, , , 

수를 나타내었다 학습자 수업참여 . 40 건강증진 자기효능%, 

감 30 자아존중감 %, 16 사회적 지지 %, 13 의 설명력을 보%



이며 이들 요인이 해사대학 학생의 건강증진행위 52 를 설%

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영향요인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중재가능하므로 해사대, 

학 학생들의 학년별 성별 특성과 주거특성 교육과정의 특, , 

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

학 당시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 

전담인력 및 전문가의 투입이 요구되어지며 일회성 프로그, 

램이 아닌 지속적인 적용을 위해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 개인의 건강증진에 그치. 

지 않고 학생의 학업 적응 및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문적인 해운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위의 결과는 해사대학 학생 뿐 아니라 사관학교 등 

일반대학생과는 다른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의 학생

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가 연구참. 

여자의 수가 적고 학년의 비율이 높으며 일개 해사대학학, 1 , 

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표집수와 학년 대학의 수를 보다 확, 

대하고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다루어진 요인과 함께 추가, 

적인 변수들을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여 수

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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